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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research trends and factors 
influencing dental fears in the last 10 years (2007-2017)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ods: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dental fear research in Korea. Inclusion 
criteria of selected studies were as follows: studies that examined fear in middle school students 
or older, studies undertaken between 2007-2017, and studies that examined trends and factors 
relating to dental fears. Results: Findings from this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the most 
commonly used tool for measuring dental fear was the Dental Fear Survey (DFS). A lack of trust 
towards the dentist increased dental fear among patients. Women managed fear better than 
men. Past pain experiences increased dental fear. The most frequent intervention for reducing 
fear was sound (41.7%). Most of the intervention studies demonstrated a reduction of fear, with 
the exception of interventions using ear plugs. Fear was increased in studies involving ear plug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pecific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lleviate 
past pain experiences, such as the fear of anesthetic injections and sensations of the dental drill.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reduce dental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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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이러한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

기적인 구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1]. 2015년 실시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에 따르면 최근 주요 OECD 
국가들에서의 치아우식증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치아우식증 발생률은 좀처럼 줄
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치주질환 유병률 역시 19세 이상 집단에서 2012년[3] 
22.7%에서 2015년[4] 2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국민건강통계[5]에 따르면 최근 1
년간 치과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34.3%로 정기 검진의 중요성에 비해 
실제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는 낮았다. 이는 전체 국민의 절반정도가 치과치료에 대한 두려움 즉 치과치료
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치과 방문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6]. 

공포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약 절반이 발현되며 전체 성인의 약 16%가 치과 공포증가 있다고 하였
다[7]. 청소년기의 치과공포증은 성인에까지 지속 될 수 있으며 이는 치과이용률을 감소와[8], 구강건강 악
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9]. 이에 치과공포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등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과공포감이 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최 등[10]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공포감이 지난 1년 동안 환자의 치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은 단순히 환자가 느끼는 반응이라기보다 종합적으로 느끼는 긴
장, 근심, 불안을 나타내며[11] 치과종사자나 치료 상황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지속적인 것으로 공포의 한 
범주로 보고 있다[12]. 또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치아우식증의 발생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에 치과공포에 대한 해소 방안 연구가 양대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치과 공포에 관한 연구로는 일부 청소년 및 
성인의 치과 공포감 관련 요인[14-18], 치과치료공포감 및 치과의사 불신감과 치아우식증의 관련요인[19-
22], 치과 내원 환자의 치과 치료 시 공포감에 관한 연구[23,24]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기질과 치과치
료와 관련된 치과공포감[25-27]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공
포가 환자관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더불어 치과진료를 방해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공포를 
가진 환자의 치과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과공포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환자의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28]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치과공포 요
인에 대한 18편의 단면연구를 통한 동향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공
포와 불안 등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단면연구를 비롯한 코호트, 실험연구를 포함한 연구동향과 치과공포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중재연구의 효과를 분석하여, 치과공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학
문적 기반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2017년간의 치과 공포와 불안 등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한다.
2) 치과공포와 일반적인 특성과의 연관성과 중재연구들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3) 분석 논문들의 치과공포 측정을 위한 도구와 그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분석한다.
4) 향후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공포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기초자

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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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문헌 검색 및 선정 기준 
본 연구는 국내 14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공포와 관련된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 및 

수집하였다. 첫째, 논문 선정을 위해 국내전자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한국
학술정보시스템(KISS), 국회전자도서관을 검색 하였다. 검색 색인은 ‘치과불안’, ‘치과공포’, ‘공포감’, ‘과거 
치과경험’, ‘Dental fear’, ‘Dental phobia’를 적절히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둘째, 문헌은 최근 10년 동향을 
보기 위해 출판 년도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일반적인 인식수준이 문화적 차이에 의
해 다를 수 있는 국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학술지 및 국외서적은 배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은 국

Fig. 1. Flow diagram for data collection

Table 1.  Paper selection criteria
Type Inclusion Exclusion
Paper publication year 2007-2017 Before 2007, After 2017
Types of literature Domestic journals Foreign journals, Books
Study object Youth(14≤), adults Children (>14)

Disabled, patients with specific 
treatment (Implant, Orthodontic et al.)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a-Analysis and Systematic analysis
Experimental studies 
(Experimental design, non 
Experimental design) 

Essay (article)

Cohort study 
Contents Dental fear and anxiety, Explanation of the arbitration method,

The effect of music, Explanation of dental fear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generated during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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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이상과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치과 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배제하였고, 임플란트나 교정치료 등 특정치료를 받는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어 배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는 단면연구 
및 중재연구로 제한하여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종설연구는 배제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
하거나 설명한 논문 등은 제외하고 연구 목적이 요인분석인 문헌과 치과 공포 감소에 유효한 논문을 선정
하였다<Fig.1>. 그 결과, 검색된 93편의 문헌 중 중재연구 12편, 설문연구 54편으로 총 66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Table 1>.

연구결과

1. 치과공포 연구 현황
1) 논문 게재 현황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치과공포 관련 연구 수를 살펴본 결과, 설문연구는 매년 비슷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10년과 2014년에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 하였다. 중재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가 총 3편이였으나, 2014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2>.

2) 연구의 특성 현황
연구대상 논문의 표본 수는 설문연구의 경우 200～399가 29편(53.7%)으로 가장 많았고, 중재연구의 경

우에는 ～199가 11편(91.7%)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 수집 장소는 설문연구의 경우 중·고등학교가 26
편(48.1%), 치과 병·의원이 10편(18.5%) 순으로 많았으며, 중재연구의 경우는 치과 병·의원이 10편(83.3%)
으로 많았고 나머지 2편은 대학교로 나타났다<Table 2>.

3) 중재방법 현황
본 연구의 고찰 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중재 방법의 연구 현황은 <Table 2>와 같다. 공포감을 감소시키

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는 음악 감상, 귀마개의 사용과 같이 소리를 이용한 방법이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지행동요법, 비디오 시청, 트랜스기법에서는 2편, 구강건강교육, 비디오 시청, 수면요법, 가상현실을 이
용한 방법 등에서는 모두 1편으로 나타났다.

Fig. 1. Publica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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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공포 측정도구 현황
연구대상 논문에서 치과공포 및 불안을 측정하는 데 이용한 도구는 <Table 3>과 같다. DFS와 DBS는 치

과공포를 측정하는데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주요 측정도구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복 집계
를 허용하여 본 설문연구에서는 DFS를 이용한 논문이 48편(63.2%), DBS를 이용한 논문이 7편(9.2%)으로 
나타났고, 중재연구의 경우는 DFS를 사용한 논문이 4편(20%)으로 나타났다.

3. 치과공포 측정도구 세부항목
연구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도구의 세부항목을 중복집계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공포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사바늘을 찌를 때’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
아를 깎는 느낌이 들 때’(11.9%), ‘드릴 소리를 들을 때’(9.5%)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구대상 논문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 논문에서 성별과 

연령/학년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변수로 포함하고 있었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월소득 수준 순으로 나타
났다. 성별은 35편(83.3%), 연령 20편(55.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신뢰성은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11편(84.6%),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4편(57.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간접통증 경험, 직접통
증 경험, 불충분한 마취 등의 순으로  공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치과관련 공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학년은 2편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포
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us of study characteristics and Intervention method                                                            (N=66)
Study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study Intervention study Survey study
Sample size   ≥199 11 5

200～399 1 29
400～599 0 7
600～799 0 7
800～999 0 2
1,000≤ 0 4

Sample site Dental clinic 10 10
Middle & high school 0 26
Collegian 2 6
Workplace 0 3
Community research 0 3
Other 0 6
Total 12 54

Intervention method Music listening, earplugs 5
Oral health education 1
Cognitive behavior therapy 1
Watch video 1
Trance technique (Non-drug) 1
Virtual reality therapy 1
Sleep therapy 1
Muscle relaxation training 1

Controlled clinic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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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 연구의 효과
연구대상 논문에서 공포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방법 효과는 <Table 6>과 같다. 중재방법으로 음

악 감상을 사용한 4편의 연구논문 모두에서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귀마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
와의 소리를 차단하여 공포감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소리를 중재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를 제
외한 비디오 시청, 트랜스기법, 수면요법, 근육이완 요법 등에선 모두 공포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ear anxiety status of measuring tools                                                                                                     (N=66)
Measuring tools  Intervention study Survey study
DFS (Dental Fear Survey) 4 48
STAI Form Y-1 (State-Trate Anxiety Inventory Form Y-1) 3 -
Dental Hygiene Fears Survey(DHFS) 3 1
DAS (Dental Anxiety Scale) 2 4
MDAS (Modified Dental Anxiety Scale) 2 2
DBS (Dentist Belief Survey) - 7
GFS (Geer Fear Scale) - 3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 3
DDS (Dental Distrust Survey) - 2
DHSS (Dental Hygienist Satisfacation Survey) - 1
DS (Distress Scale) 1 -
SUD (subjective unit of depression) 1 -
SDFQ (Single Dental Fear Question) 1 -
K-DAI (Korean Dental Anxiety Inventory) 1 -
PQ (Pain Question) 1 -
Vital Sign Check 1 -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Anxiety subscale) - 1
Korean Scaling Fear-1.0(KSF 1.0) Measurement Tool - 2
Dental hygiene records - 1
Dental hygienist satisfaction - 1
Total 20 76

Table 4.  Components of dental fear measurement tools 
Categories N %
Feeling anesthetic needle 22 52.4
Seeing anesthetic needle 1 2.4
Hearing the drill sound 4 9.5
Seeing the drill 3 7.1
Feeling drilling 5 11.9
Sitting in waiting room 1 2.4
Dentists reliability 3 7.1
Direct experience of dental pain 1 2.4
Indirect experience of dental pain 1 2.4
Halitosis 1 2.4
Total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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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Author, Year Gender Age /
Grade

Reliability Pain experience Dental 
visit

Monthly
income

Regular 
checkupDentist Dental 

hygienist
Indirect  

pain
Direct  
pain

Insufficient 
anesthesia

Lee et al, 2007[11] O** O**↑ O***↑
Lee et al, 2007[23] O** O**↑ O***
Jun & Jung, 2007[29] O** O O**↓ O*↑ O**↑ O**↑ O O
Kim, 2007[30] O O O***↓ O
Sin & Jin, 2007[31] O*** O***↓ O***↓
Choi & Kim, 2008[32] O O***↓ O O***↑ O*↑ O O
Kim, 2008[12] O*** O*** O***↓ O***↑
Cha  & Kim, 2009[25] O*** O***
Choi et al, 2009[33] O*** O**↑ O***↓ O***↓ O***↑ O***↑ O***↑ O
Choi, 2009[34] O*** O***↑ O***↑
Jung & Jun, 2009[35] O*** O*↑ O
Park, 2010[17] O*** O O*↑ O*↑ O*↑
Kwon & Choi, 2010[36] O*** O**↑ O**↓
Kim & Lee, 2010[37] O*** O O***↑ O
Hwang et al, 2010[38] O*** O O***↓
Homsavath, 2010[39] O O
Choi, 2010[40] O*** O*** O***↑ O***↑ O***↑
Lee & Jang, 2010[41] O** O** O
Sim et al, 2011[16] O*
Choi et al, 2011[19] O*** O O***↓
Choi & Kim, 2011[42] O***↑ O*↑ O
Choi et al, 2012[18] O* O
Choi, 2012[20] O*** O*↑ O***↓
Park & Wom, 2012[43] O O O O O
Yoon & Park, 2012[44] O* O**↑ O O
Hong & Oh, 2012[45] O**
Kim et al, 
2013[15]

health-related O*↑ O
Health-unrelated O*↓

Kim et al, 2013[26] O
Hong et al, 2013[46] O O*↓ O O
Kim, 2013[47] O* O O*↓
Lim, 2013[48] O O
Kim et al 2014[14] O*** O O***↓ O O***↑ O**↑ O*↑ O*↓
Shim et al, 2014[49] O O*** O* O O
Jun et al, 2014[50] O* O**↑ O*↑ O*↑ O
Moon et al, 2014[13] O*** O
Kim, 2014[51] O*** O*** O***↓
Hwang et al, 2014[52] O* O O
Kim, 2014[53] O** O O***↓ O***↓ O O***↓
Moon et al, 2014[21] O* O**↓ O O
Lee et al. 2014[24] O* O
Jun, 2014[28] O O***↓ O*↑
Park et al. 2015[22] O*** O**↑
Lee et al, 2016[54] O O***↓ O*↑ O***↑
Yoon, 2016[55] O*** O O O
Kim et al, 2016[27] O*↑
Lee, 2016[56] O* O***↑ O*↓
Kim et al, 2017[57] O** O O***↑
Kim, 2017[58] O*** O* O*↓
Kim, 2017[59] O*** O***
Total 42 36 13 7 11 15 7 13 16 10
Significance (%) 35(83.3) 20(55.6) 11(84.6) 4(57.1) 10(90.9) 11(73.3) 5(71.4) 8(61.5) 6(37.5) 4(40.0)
*:Significance(p<0.05), **(p<0.01), ***(p<0.001), ↓: decreased fear, ↑: increased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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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된 치과공포에 대한 연구문헌을 고찰하여, 치과공포와 

불안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발표된 치과공포에 관련된 연도별 게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설문연구 2014

년에 11편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 2010년에 9편으로 많았으며 2015년에 1편으로 가장 적었다. 중재연구
는 2014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과공포증 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으며,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공포증이 단순히 정
신건강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박[72]의 연구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에서 설문연구와 중재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공포 측정도구는 DFS로 나타났다. 
최 등[32]의 연구에 따르면 Kleinknecht (1973)의 DFS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항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공포의 원인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고
찰된 문헌에서 DFS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포 측정 도구들의 세부항목 중 치과공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사바늘을 찌를 때’가  

Table 6. Intervention studies that affect dental fear reduction

Author, Year Music 
listening Earplugs Oral health 

educ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Watch
video

Trance
technique
(Non-drug)

Virtual
reality
therapy

Sleep
therapy

Muscle
relaxation
training

Jung, 2015[60] O↓
Nam et al, 2017[61] O↓
Joe, 2009[62] O↓
Koh et al, 2017[63] O↓
Won, 2014[64] O↓
Kwon, 2011[65] O↓
Lee, 2016[66] O↓
Kim, 2014[67] O↓
Kim†, Systolic pressure O
2015[68] Diastolic pressure O

Pulse (rate/min) O↓
Body temperature O
Breath (rate/min) O↓

Park, 2016[69] O↓
Kim, 2015[70] O↓ O↑

Systolic pressure O
Diastolic pressure O↓
Pulse (rate/min) O
Body temperature O
Breath (rate/min) O↓

Total 4 2 1 1 1 1 1 1 1
Fear reduction effect (%) 4(100.0) 1(5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In the case of vital sign, 1 in total, one in fear reduction effect when there is one more reduction effect, ↓: decreased fear, ↑: 
increased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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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치아를 깎는 느낌이 들 때’, ‘드릴 소리를 들을 때’ 순으로 주로 치료자극 요인과 관련하
여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예방보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있으며[29]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치과 치료가 복합적으로 환자에게 작용하여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73]. 이에 치료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방 위주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치료를 시
행하기 전 미리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거나 치료 중간마다 설명을 하는 등 치과 종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환자가 치료 시 불편함이나 공포를 느끼는 경우 손을 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환자의 치과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음악감상, 귀마개, 교육, 수면요법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는데, 귀마개를 이용한 2개의 논문 중 김[68]의 연구에서는 치과 공포가 감소한 반면 김[70]에서는 증가
했다. 이를 감각박탈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였는데 환자들이 구멍포 착용으로 시야까지 차단된 상
태이며 익숙해진 청각 자극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
라 치료 시 공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치과 공포와 불안
을 보였으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언어적 능력이 높고 정서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점이 
치과공포감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던 최[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
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환자 맞춤형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치과 진료에 대한 환자의 공포와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환자들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공포감을 더 느꼈으며, 치과종사
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공포감을 느낀다고 나타났던 김[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Folayan 등
[74]은 치과경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치과의사의 태도와 노력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고, Abrahamsson 등[46]은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수준과 치과공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자의 
공포를 낮출 수 있는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치과공포를 줄이기 위해 
치과 공포감과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상호간 의견교
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러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은 치과의료종사들의 노력에 의해 어
느 정도 조절이나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문헌 검색용어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일부 연구의 내용이 본 연구와 일치하나 누락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문헌고찰 된 연구의 분석방법 및 내용이 상이하며,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많고 편의 추
출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재연구를 포함한 문헌의 표본이 적어 결
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
과공포 연구 및 중재연구를 수집하여 요인과 중재방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추후 후속연구는 검색용어의 범위와 조건을 확장하여 대상자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하여 보고, 치과공포에 대한 국내문헌 뿐만 아니라 국외문헌을 비교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치과공포와 불안 등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중재

연구들의 특성 및 치과공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치과공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표본의 수는 중재연구에서 1～199명(91.7%), 설문연구에서는 200～399명(53.7%)인 연구가 가장 많
았으며, 연구의 장은 중재연구는 치과병·의원(83.3%)이, 설문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48.1%)가 대부분이
었다.

2. 공포의 측정도구는 중재연구에서는 20%, 설문연구에서는 63.2%로 모두 DFS(Dental Fear Survey, 
치과공포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공포측정도구의 세부항목을 보았을 때 ‘주사바늘을 찌를 때
(52.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치과공포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치과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과거 통증경험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4. 공포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는 소리를 이용한 방법(41.7%)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중재연구에서 공포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귀마개를 이용한 중재방법에서는 오히려 공포감이 증
가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상담방법을 개발하고, 
과거 통증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치과공포 및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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